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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ffects of Temperament and Mother’s Disciplinary Styles on the 
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내적 변인인 기질과 어머니 변인인
훈육방식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500명이며,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이검증,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유
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질 중 외향성과 어머니의 훈육방
식 중 감정반응형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행동적 자
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근거를 제
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disciplinary styles on the ability to self-regulate their behavior.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mothers of 500 kindergarten children in S and I city, Korea. The study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the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bility to self-regulate behavior varied with the gender. Girls showed
a higher ability to self-regulate their behavior. Second, among the mother's disciplinary styles, emotional
response was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ability to self-regulate 
behavior, followed by the child's extrovert temperament.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he mother's 
disciplinary practice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promote the ability to self-regulate behavior among
young children. Therefore, there is a strong need for programs to address such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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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
이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행

동이나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즉각
적인 욕구와 충동을 제어하면서 주변 환경의 요구에 맞
게 자신을 적절히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은 성숙한 인간
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린 시기부터 꾸준히 발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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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 과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  
자기조절능력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다면적인 개

념으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기능과 상태를 
스스로 통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2],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정서적 각성을 금지, 유지, 증진, 조율하는 
능력인 정서적 자기조절과 행동적 표현과 순응, 충동통
제, 만족지연, 유혹저항 등 자기통제에 속하는 초기행동
들이 발달되어 내면화된 전략을 사용하면서 행동하는 행
동적 자기조절로 구분하고 있다[3]. 특히, 자기조절능력
은 만 4, 5세경 대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지며[4], 어느 시
기보다 유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개인 위생, 
식사 예절, 타인 존중 등에 대한 부모의 명령이나 지시에 
대한 순응행동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5] 습득의 중요성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기조절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서 상당히 안정적인 경
향이 있으며[6],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신중하고, 
주의집중력이 높고, 분별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반면, 자
기조절능력의 결핍을 보이는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
적절한 행동이 표출되고, 과잉행동, 낮은 주의집중력을 
보이며, 이후 반사회적 행동과 낮은 학업성취, 청소년기 
행동장애 등[7,8]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아기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보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 나타
나기 쉬우므로 탈중심화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
이다[9]. 

자기조절능력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
해 주는 주요 변인은 크게 개인적 특성의 변인과 환경적 
특성의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의 변인으
로 먼저 성차가 있다. 대부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
구[10]에서는 여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남아보다 높게 나
타났으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11]. 성차 
다음으로 기질을 꼽을 수 있다. 즉, 순한 기질을 가진 유
아의 경우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나타내는 반면, 활동성
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의 경우 자기조절능력이 낮다는 
결과[12]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기조절능력이 환경적 요
인에 의해 학습되는 능력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부모의 
훈육방식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부모의 훈
육방식은 안정적으로 지속, 유지, 반복되면서 심지어 강
화되는 특성이 있으며, 자기조절능력은 어린 시절에 형
성이 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13,14]. 종합하면,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는 반면, 까다로운 기질
의 대표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 등은 어머니의 통제적
인 양육행동을 가져오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15,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면적 정서 상태를 어떻
게 조율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서적 자기조절능력
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외현적인 행동을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유아의 행
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유아의 개별적 특성인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훈육방식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행동적 자기행동조절능력에 관련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
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행동적 자기행동조절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행동
적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
적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와 I시에 위치한 10개 유치원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만 5세 자녀의 부모 중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는 자발적 동의
에 의해 모집되었다. 배포한 설문지 600부 중 52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20부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가 263명
(52.6%), 여아가 237명(47.4%)으로 나타났으며, ‘어머
니의 연령’은 30대가 84.6%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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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Child’s 
Gender

Boy 263 52.6
Girl 237 47.4

Mother’s Age
20-29 23 4.6
30-39 423 84.6

40-49 54 10.8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98 19.6

College Graduate 171 34.2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231 46.2

Mother’s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225 45.5

Unemployment 275 55.0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 
(N=500)

2.2 연구도구
2.2.1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ralinski

와 Kopp[5], Kalpidou[17]의 도구를 Chung[18]이 수
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4점)’로 되어 있
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행동적 조절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다. 

2.2.2 기질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19]의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Short Form(CBQ)을 토대
로 Kim[20]이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위요인은 외향성(12문항), 부정적 정서(12문항), 의도적 
통제(12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4점)’로 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인 외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활동수준과 외부자극에 대한 유
아의 반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정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 상태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의도적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집중과 통
제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성 .75, 부정적 정서 .70, 의도적 통제 .74이었다. 

2.2.3 어머니의 훈육방식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Choi[21]가 개발

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합리적 반
응형(9문항), 감정적 반응형(10문항), 과대허용적 반응형
(8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반응형은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
해 발달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는 훈육방식이며, 감정
적 반응형은 문제행동 상황에서 감정적이고 강압적으로 
대응하며 자녀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수치심
을 주거나 자녀의 행동 수정을 위하여 협박, 벌이나 체벌 
등을 사용하는 훈육방식이다.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자녀
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부모로서의 권위와 양육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며 자녀의 잘
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훈육방식이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훈육방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합리적 반응
형 .80, 감정적 반응형 .82, 과대허용적 반응형 .76이었다. 

2.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행동

적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할 도구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
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유
아의 성별에 따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위해 차
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의 성별에 따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
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t=2.92, p<.001)의 경우 여아
(M=3.45, SD=.69)가 남아(M=2.21, SD=.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남
아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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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oy

(n=263)
Girl

(n=237)  t
M(SD) M(SD)

Behavior 
Self-

regulation 
ability

2.21(.76) 3.45(.69) 2.92***

***p<.001

Table 2. Differences in 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by child’s gender          (N=500)

3.2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
    절능력 간의 상관관계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
력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기
질 중 외향성(r=-.23, p<.001), 부정적 정서(r=-.13, 
p<.05)는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부적 상관관계
를, 의도적 통제(r=.13, p<.05)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합리적 반응형(r=.19, 
p<.01)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적 상관관계
가, 감정적 반응형(r=-.18,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기질이 외향성과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
형일수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음을 의미하
며, 기질이 의도적 통제가 강할수록, 어머니의 훈육방식
이 합리적 반응형일수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Variable 1 2 3 4 5 6

Tempe
rament

1.extroversi
on 1

 2.Negative 
Emotion .19* 1

3.Intentiona
l Control -.17* -.16* 1

Discipl
inary 
Style  

 4.Rational 
Response -.11 -.10 .13 1

5.Emotional 
Response .01 .06 -.04 -.11 1

 6.Overly 
Permissive 
Response

.08 .03 -.09 .10 -.17* 1

 7.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23*** -.13* .13* .19** -.36*** -.18**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of child’s temperament,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and 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N=500)

3.3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10 이하(1.00~6.90), TOL은 
0.1 이상(.06~.99)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
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에 의하면 유아의 행
동적 자기조절능력에서 설명력은 21%로 나타났고(F = 
13.01, p < .001), 기질 중 외향성(β = -.20, p < .001),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감정적 반응형(β = -.22, p < 
.001)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
질 중 외향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감정적 반응형일수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Behavior Self-control Ability
B β

Tempera
ment

Extroversion -.34  -.20***

Negative Emotion  .06 .04

Intentional Control  .25  .12

Disciplin
ary Style

Rational Response .34   .12

 Emotional Response -.55  -.22***

 Overly Permissive 
Response .30 .11

F 13.01***

R² .21

ΔR² .20
***p<.001

Table 4. Influences of child’s temperament,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and behavior self- 
regulation ability                    (N=500)

4. 논의 및 결론

기질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외적 통제에 순응을 
잘하고 충동을 억제하거나 좀 더 나은 보상을 위해 행동
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동적 통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1,22]에서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점검하여 충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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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고 규칙을 지키며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행동적 자기
조절능력에서 성별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성차에 따른 정서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보는 견
해가 많다[23].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동
적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가정 내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질과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서 기질 중 외향성과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
제가 낮을수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기질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
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충동이나 
행동을 억제하고 규칙을 지키는 등 자신의 행동을 상황
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향성이 높은 유아는 외부 자
극에 대한 유아의 접근, 선호 및 정서적 반응과 활동수준
이 활발한 특성을 나타내므로[24] 유아가 분노유발 및 공
격적 상황 등 난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정서적 상태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적 특성으로 나타
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 개인별 기질에 대한 충분
한 이해와 이에 따른 접근의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
력에서 훈육방식 중 합리적 반응형은 유아의 행동적 자
기조절능력과 정적 관계가 있었고, 감정적 반응형과 과
대허용적 반응형은 부적 관계가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중 합리적 지도[25], 민주, 자율적 양육행동이나 긍
정적인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며[26], 부모가 따스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경험 공유 및 
참여, 긍정적인 관심과 평가 등의 양육행동을 통해 여아
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는[27] 결과들과 맥을 같이한
다. 또한 아버지가 지나치게 통제하기 보다는 애정적 태
도를 취할수록 유아는 자기정서를 잘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28]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인내심
을 갖고 격려하는 부모의 훈육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질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
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기질 
중 외향성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
부 자극에 대한 유아의 접근, 선호 및 정서적 반응과 활
동수준이 활발한 외향성이 높은 유아는 외적 통제에 순

응하고 행동을 지연시키기 등 행동의 통제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24]. 따라서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발
달을 돕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유아를 지도할 때 유아의 
기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기질 특성에 
적합한 활동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감정적 반응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
기조절능력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감정적인 반응이 유아 스스로 조
절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의 행
동적 자기조절능력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감정적으로 비난하
거나 언어적 공격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감정적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훈육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으며 수용되는 
행동에 대한 한계를 부모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조절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29,30]. 특히, 
감정적 반응의 훈육방식은 유아가 감정조절, 대인관계의 
기술, 행동의 경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배우지 못하는 등
의 사회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31,32] 육아종합지
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부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에 재원중인 어머니를 임의 표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방식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
후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과 계층
으로 표집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질과 어머니의 훈육방
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 평가로만 이
루어졌기 때문에 타당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
구에서는 부모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평
가 그리고 유아 관찰 및 면접 등을 병행한 연구가 필요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변인들 간의 상호작
용, 매개작용, 조절작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
에서는 연구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적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연구주제에 따른 변인이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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